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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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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to the high quality of life society requirers not only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high level of capacity in disaster management which can address the disaster promptly 
and ready for man made disaster such as fires, traffic accidents, stopping the function of 
infrastructure in energy and telecommunication sectors. In this research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which utilize cadastral data and cadastral sturcure has been proposed as a mean of 
enhancement of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It is expected that to make use of all cadastral 
information in every disaster management steps, disaster risk information will be calculated and 
provided by parcel unite and the cadastral organization will participate to disaster management 
utilizing cadastral organization’s nation wide structural network and skilled manpower by adopting 
parcel-bas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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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와 도시화의 진

행에 의한 인구의 집중, 건축물의 고층화, 토지의 입체

적 활용, 전기 및 통신 시설의 복잡성으로 인해 세계적

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증가하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서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UNISDR)을 설치하였으

며, FAO(식량농업기구),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등 12개의 UN 산하기구의 

2014∼2017 전략업무계획에서 재난위험 경감을 채택

하였다(UNISDR 2014). 또한 국제측량사연맹(FIG) 7

분과(Commission 7)에서는 최근 UN의 중요 정책인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경감을 이루기 위한 측량사와 

지적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최신의 정확한 공간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난 및 환경

측면에서도 대비 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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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보기반사회(SES: Spatially Enabled Society)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기관의 역할이 

과거 지적측량 수행기관에서 공간정보기반사회 실현

에 필수적인 공간정보 제공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흐

름과 같은 방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

하고 최신의 정확한 국토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사회 실현을 기관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실

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삶의 질이 높은 사회는 국민총소득이 증가하는 경

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

과 화재, 교통사, 에너지, 통신 등의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가능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로 현재의 재난관

리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에 따른 실제 

현황 및 한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 방안으로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지적자료

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를 운영을 필요사항은 어

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

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목적을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하는 

재난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

과 범위를 필지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연구대상으로, 

재난관리 조직과 재난관리 대상 및 재난관리 지원 측

면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

법은 지적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

여 연구 접근 틀을 설계하고, 도출된 연구 접근 틀에 

따라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

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2. 재난관리체계 및 연구 접근틀

2.1. 지적과 재난관리

지적은 전국의 국토를 필지라고 하는 기본 공간 단위

로 등록․관리하며 지적 정보는 토지의 소유 및 토지 이

용과 토지 가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

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듯, 건전한 지적 관리는 바람직한 토

지 관리의 초석이 되며,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인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한 발

전의 초석이 된다(김영학·이천재 2012). 또한 지속가

능한 토지행정제도(sustainable land adminstration 

system)는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포

함해야 한다. 재난 위험은 토지이용 계획에 의해서 인

식할 수 있어야 하며, 토지정보시스템은 관련된 위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재난 위험에는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정

보는 통계자료와 측위기술을 적용하여 위험도를 예측 

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 위험정보와 함께 토지의 소유, 

토지이요, 가격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재난 예방과 저

감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고 사회, 경제, 법률적 결과

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재난위

험 관리가 토지이용 계획이나 토지 관리와 통합되어야 

한다(Enemark 2007).

국토를 일필지로 구획하여 등록·관리하는 지적행

정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행

정은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에 해당되며, 

필지 기반 재난관리는 필지 단위로 재난정보를 구축‧

관리하고 재난위험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조직과 인

력이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재난관리체계로 Figure 1

과 같이 지적과 재난관리의 중복영역으로 필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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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arcel(Cadastre)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Basic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Organization

Central: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ocal: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Implementing: LX(City·County·Gu Org.)

Central: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Local: Department of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Implementing: Local Disaster Management 
Bureau(Provincial Org.)

Spatial Scoop National territory National territory

Purpose
Protect land ownership by registering and 
management spatial scoop of ownership.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to minimize the damage.

Basic 
Spatial Unit

parcel
- Scoop of the ownership and basic unit of 
human living

N/A
- Topographic maps are used for disaster risk 
information and thematic map 

Recent trend

- Future cadastral system should include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Cadastral organization should provide 
spatial information

- Increasing concerns on prevention and 
preparedness steps which is pre-disaster 

- High expectation and concern on security and 
disaster

Table 1.  A comparing cadastre and disaster management                     

Figure 1. A relationship between cadastre and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일필지를 등록관리 하는 지적업무와 재난관리 업무

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Table 1과 같이 비교하

여 설명할 수 있다.

2.2. 재난관리체계의 구성

재난관리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양기근 외 2014) 이에 

대한 배경으로 첫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조(목적)와 제3조(정의)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재난관리 주무기관의 조직도에서도 시기에 따라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난관리를 예방·대

비·대응·복구의 과정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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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기반 재난관리는 필지 단위로 재난정보를 구축‧

관리하고 재난위험 정보를 제공하며, 지적조직과 인

력이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재난관리체계로 Figure 1

과 같이 지적과 재난관리의 중복영역으로 필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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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arcel(Cadastre)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Basic Law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 and Safety」

Organization

Central: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ocal: Department of Land Management
Implementing: LX(City·County·Gu Org.)

Central: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Local: Department of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Implementing: Local Disaster Management 
Bureau(Provincial Org.)

Spatial Scoop National territory National territory

Purpose
Protect land ownership by registering and 
management spatial scoop of ownership.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to minimize the damage.

Basic 
Spatial Unit

parcel
- Scoop of the ownership and basic unit of 
human living

N/A
- Topographic maps are used for disaster risk 
information and thematic map 

Recent trend

- Future cadastral system should include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measures

- Cadastral organization should provide 
spatial information

- Increasing concerns on prevention and 
preparedness steps which is pre-disaster 

- High expectation and concern on security and 
disaster

Table 1.  A comparing cadastre and disaster management                     

Figure 1. A relationship between cadastre and disaster management

재난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일필지를 등록관리 하는 지적업무와 재난관리 업무

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업무를 Table 1과 같이 비교하

여 설명할 수 있다.

2.2. 재난관리체계의 구성

재난관리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양기근 외 2014) 이에 

대한 배경으로 첫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조(목적)와 제3조(정의)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재난관리 주무기관의 조직도에서도 시기에 따라 약간

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난관리를 예방·대

비·대응·복구의 과정에 입각하여 설계되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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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적으로도 재난관리는 기간 국면에 따라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 대비 단계와 재난 발생 이후의 대

응, 복구 단계로 구성된 과정모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재난관리체계(disaster management 

system)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와 재난의 조기 수습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각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체제이다(이재은 외 200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

난관리체계의 조작적 정의를 필지 단위로 재난정보를 

구축·관리하고 구축된 정보는 재난관리 모든 행정단

계에서 기본정보로 활용하며, 필지 단위로 재난 위험

정보를 계산하여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재난안전

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업무를 지적조직과 인력을 활

용하는 재난관리체계로 정의하였다. 재난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재난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조직, 재난관리의 대상, 재난

관리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2). 

재난관리 조직은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며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해당되며, 

재난관리 대상은 재난관리 업무에서 관리하는 재난관

리의 객체로서 현행법에서 분류하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재난유형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지

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법령의 제정과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해당된다.

2.3. 선행연구 및 연구 접근 틀

첫째, 지적과 재난관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 

FIG(2006)는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최신 측위기술에 

역량이 높은 측량사의 역할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적

자료의 활용과 지적측량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Enemark(2009)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 하

는 지적업무는 전 국토에 대한 행정구역과 지번의 결

합으로 고유 식별자를 제공하는 공간과 속성에 관한 

지적자료를 유지‧관리하여 공간자료인프라(SDI: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기반이 되며 공간정

보인프라를 활용한 토지행정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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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둘째,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로  정준

금 외(2007)은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 시설관계자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첨단장비의 확보 

및 배치, 체계적인 통합지휘체계 운영, 민간단체의 협

력강화, 현장대응 기능 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은(2004)은 

국가핵심기반의 영역을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

으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재난관리 4단계 모형에 입

각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필요 조치 및 활

동을 제시하였다. UN(2014)은 전 세계의 재해위험 저

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을 위해서 2005년 

일본 효고현에서 168개 회원국의 채택으로 효고협약

(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을 발표하였다.

셋째, 재난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지표 선정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① 재난관리 조직 영역에는 조직의 

명확성, 참여기관 협력, 협력적 네트워크 ② 재난관리 

대상 영역에는 대상의 다양성, 정보공개 확대, 정보의 

최신성 ③ 재난관리 지원 영역에서는 법령체계 지원, 

서비스의 용이성, 안전문화 홍보를 측정지표로 선정

하였다(김경호 2010; 김선경·원준연 2003; 이종열·

박광욱 2008; 이진우 2013; 정준금·이채순 2007; 조

종묵 2010). 또한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영역에서 

위치정보 정확성, 재난예방 대응성, 재난관리 안전성

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분

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지

적자료와 지적기관의 활용을 고려한 접근은 거의 다

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부분을 중요한 차별성으

로 인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을 지적자료와 조직의 활용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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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론적으로도 재난관리는 기간 국면에 따라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 대비 단계와 재난 발생 이후의 대

응, 복구 단계로 구성된 과정모형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재난관리체계(disaster management 

system)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관리

와 재난의 조기 수습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각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행정체제이다(이재은 외 200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

난관리체계의 조작적 정의를 필지 단위로 재난정보를 

구축·관리하고 구축된 정보는 재난관리 모든 행정단

계에서 기본정보로 활용하며, 필지 단위로 재난 위험

정보를 계산하여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고, 재난안전

을 위한 국토모니터링 업무를 지적조직과 인력을 활

용하는 재난관리체계로 정의하였다. 재난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재난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조직, 재난관리의 대상, 재난

관리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Figure 2). 

재난관리 조직은 재난관리의 주체가 되며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해당되며, 

재난관리 대상은 재난관리 업무에서 관리하는 재난관

리의 객체로서 현행법에서 분류하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재난유형이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지

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법령의 제정과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해당된다.

2.3. 선행연구 및 연구 접근 틀

첫째, 지적과 재난관리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 

FIG(2006)는 재난관리 업무를 위해 최신 측위기술에 

역량이 높은 측량사의 역할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적

자료의 활용과 지적측량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Enemark(2009)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 하

는 지적업무는 전 국토에 대한 행정구역과 지번의 결

합으로 고유 식별자를 제공하는 공간과 속성에 관한 

지적자료를 유지‧관리하여 공간자료인프라(SDI: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기반이 되며 공간정

보인프라를 활용한 토지행정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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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둘째,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로  정준

금 외(2007)은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 시설관계자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첨단장비의 확보 

및 배치, 체계적인 통합지휘체계 운영, 민간단체의 협

력강화, 현장대응 기능 중심의 위기관리 정책과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은(2004)은 

국가핵심기반의 영역을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

으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재난관리 4단계 모형에 입

각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필요 조치 및 활

동을 제시하였다. UN(2014)은 전 세계의 재해위험 저

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을 위해서 2005년 

일본 효고현에서 168개 회원국의 채택으로 효고협약

(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을 발표하였다.

셋째, 재난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지표 선정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① 재난관리 조직 영역에는 조직의 

명확성, 참여기관 협력, 협력적 네트워크 ② 재난관리 

대상 영역에는 대상의 다양성, 정보공개 확대, 정보의 

최신성 ③ 재난관리 지원 영역에서는 법령체계 지원, 

서비스의 용이성, 안전문화 홍보를 측정지표로 선정

하였다(김경호 2010; 김선경·원준연 2003; 이종열·

박광욱 2008; 이진우 2013; 정준금·이채순 2007; 조

종묵 2010). 또한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영역에서 

위치정보 정확성, 재난예방 대응성, 재난관리 안전성

으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분

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지

적자료와 지적기관의 활용을 고려한 접근은 거의 다

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부분을 중요한 차별성으

로 인식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극

복할 수 있는 대안을 지적자료와 조직의 활용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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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과 재난관리 관계에 대한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 재난관리 대상, 재난

관리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각 영역별 한계점을 

도출하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접근의 틀을 Figure 3과 같이 설계하였다.

3. 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한계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현황을 앞장에서 설계한 연구 

접근 틀에 의해서 재난관리 조직 영역에서는 조직의 

명확성, 참여기관 협력, 협력적 네트워크를 세부요인

으로, 재난관리 대상은 대상 영역에서는 대상의 다양

성, 정보공개 확대, 정보의 최신성을 세부요인으로, 재

난관리 지원 영역에서는 법령체계 지원, 서비스의 용

이성, 안전문화 홍보를 세부요인으로 현황과 그 한계

점을 도출하였다.

3.1. 재난관리 조직

재난관리를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

기로 안전행정부의 안전처 인력 및 업무를 이관 받고, 

해양수산부 관리 하에 있던 해양교통 관제센터도 이

관 받아 소방방제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민안

전처를 장관급 부처로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육

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체

계를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했

다. 본 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은 시·도의 경

우, 재난 유형에 따라 국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민방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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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limitation and main contents

Organizational 

clarity

∙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is crucial factor
- Strengthening capacity measures should be addressed due to th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s practical body is local government

Participating Org.

Cooperation

∙ Keeping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ng organization
- Keeping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ng organization is important 
role of disaster manager

Cooperative 

network

∙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for volunteers
- Lack of training and education for active and effective volunteers involvement in disaster 
response step

Table 2.  Limi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al perspective

위 업무는 자치지원국, 자연재난‧인위재난 업무는 건

설도시국, 소방 업무는 소방본부 등에서 업무를 담당

하는 분산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다. 시·군·구의 재난

관리 전담 조직은 과단위로 조직되어,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 자연재난·인위재난 업무는 재난안전관

리과, 소방 업무는 시·도 산하기관인 시·군·구 소방서

의 소방과와 방호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재은 2006). 최근에는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의 참

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참여기관 간 협력 현

황을 Figure 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의사소통

과정 및 정보흐름, 권한 및 의사결정의 행사, 조정, 명

령-통제구조 완화가 필요하여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Quarantelli 1998).

재난관리 조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는 

실질적인 재난관리 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

난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재난관리 행정부서에서

는 지역내 재난관리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재난발생 현장에서 자원

봉사 단체나 조직이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에 대한 사전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이상의 재난관

리 조직 측면의 한계를 Table 2와 같이 요약하였다.

3.2. 재난관리 대상

관리대상의 다양성 요인에 대한 현황으로는 자연재

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태풍, 홍수, 호

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1) 현행「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은 2013년 법령개정2)으

로 이전에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되어 있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단

순화 하였다.

정보공개 확대 요인의 현황으로는 대표적인 재난정

보 제공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안전정보 중  치안·교통·재

난·맞춤안전 분야 정보를 PC와 모바일을 기기를 통해 

디지털 지도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민안전처

는 2014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 분야를 시

범 공개하였으며, 2016년 1월 115개 시·군·구로 시범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6년도 본격적

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그 동안 

산재된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로 인해서 공간정보 활

용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가·

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

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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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과 재난관리 관계에 대한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 재난관리 대상, 재난

관리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각 영역별 한계점을 

도출하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접근의 틀을 Figure 3과 같이 설계하였다.

3. 재난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한계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현황을 앞장에서 설계한 연구 

접근 틀에 의해서 재난관리 조직 영역에서는 조직의 

명확성, 참여기관 협력, 협력적 네트워크를 세부요인

으로, 재난관리 대상은 대상 영역에서는 대상의 다양

성, 정보공개 확대, 정보의 최신성을 세부요인으로, 재

난관리 지원 영역에서는 법령체계 지원, 서비스의 용

이성, 안전문화 홍보를 세부요인으로 현황과 그 한계

점을 도출하였다.

3.1. 재난관리 조직

재난관리를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

기로 안전행정부의 안전처 인력 및 업무를 이관 받고, 

해양수산부 관리 하에 있던 해양교통 관제센터도 이

관 받아 소방방제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민안

전처를 장관급 부처로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육

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체

계를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했

다. 본 조직 개편은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은 시·도의 경

우, 재난 유형에 따라 국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민방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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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limitation and main contents

Organizational 

clarity

∙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is crucial factor
- Strengthening capacity measures should be addressed due to th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s practical body is local government

Participating Org.

Cooperation

∙ Keeping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ng organization
- Keeping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ng organization is important 
role of disaster manager

Cooperative 

network

∙ Systematic training and education for volunteers
- Lack of training and education for active and effective volunteers involvement in disaster 
response step

Table 2.  Limi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al perspective

위 업무는 자치지원국, 자연재난‧인위재난 업무는 건

설도시국, 소방 업무는 소방본부 등에서 업무를 담당

하는 분산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다. 시·군·구의 재난

관리 전담 조직은 과단위로 조직되어,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 자연재난·인위재난 업무는 재난안전관

리과, 소방 업무는 시·도 산하기관인 시·군·구 소방서

의 소방과와 방호과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재은 2006). 최근에는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의 참

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참여기관 간 협력 현

황을 Figure 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간 의사소통

과정 및 정보흐름, 권한 및 의사결정의 행사, 조정, 명

령-통제구조 완화가 필요하여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Quarantelli 1998).

재난관리 조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한계점으로는 

실질적인 재난관리 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

난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재난관리 행정부서에서

는 지역내 재난관리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재난발생 현장에서 자원

봉사 단체나 조직이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에 대한 사전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이상의 재난관

리 조직 측면의 한계를 Table 2와 같이 요약하였다.

3.2. 재난관리 대상

관리대상의 다양성 요인에 대한 현황으로는 자연재

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태풍, 홍수, 호

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다.1) 현행「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은 2013년 법령개정2)으

로 이전에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되어 있던 것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단

순화 하였다.

정보공개 확대 요인의 현황으로는 대표적인 재난정

보 제공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리되고 있는 안전정보 중  치안·교통·재

난·맞춤안전 분야 정보를 PC와 모바일을 기기를 통해 

디지털 지도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국민안전처

는 2014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 분야를 시

범 공개하였으며, 2016년 1월 115개 시·군·구로 시범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6년도 본격적

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그 동안 

산재된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로 인해서 공간정보 활

용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서비스를 통합하여 국가·

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한 번

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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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isaster management object’s limitation and main contents

Variety of objects
∙ Require to classification type of disasters in detail
-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and complexity of society requires to classify in detail

Expanding opening 
information

∙ Continuous efforts to expanding opening disaster information
- Expanding opening disaster risk information is required to escape disaster area and reduce 
the disaster risk 

Information 
updating

∙ Require to legislate updating disaster data
- Disaster information is needed for producing risk information and the updating period 

should be legislated

Table 3.  Limi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bject perspective

간정보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SDI 2016). 

또한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정

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를 개인,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재활용함으로써 새로

운 사회 경제적 가치와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자

산으로 인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임서현 외 2014). 중앙행정기관 중 일반행정 기관

의 정보공개 원문다운로드 수는 국민안전처가 1,904

건으로 7개 기관에서 2위, 사전정보 수는 601건으로 2

위에 해당하였다(Open 2016).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

리 분야 정보에 대한 높은 활용과 관심이 있으며,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적극적인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최신성은 재난정보의 신속한 갱신과  관리

로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신의 재난정보

가 생성되고 제공되는 과정에 중요한 과정이다. 재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보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정보서비스 생성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축되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자료 갱신 주기에 관한 사항 또한 중요하다. 이상의 

재난관리 대상 측면의 한계를 Table 3과 같이 요약하

였다.

3.3. 재난관리 지원

법령체계 지원 요인 중 법률적 지원 현황에는 자연

재해 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1961년「수난구호법」을 

시작으로 1967년에 제정된「풍수해대책법」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재 의무 등 방재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풍수해대책법」은 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가뭄을 포함시키는 등 종합적인 재해

관리를 목적으로 1995년 12월에「자연재해대책법」

으로 개정되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이래 31회의 개정

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KMGL 2016). 본 법의 목

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서비스의 용이성 요인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재난

정보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대표

적인 재난관리 정보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국민안전처의 대표적

인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이

용의 용이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민,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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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isaster management support’s limitation and main contents

Legislative 
support

∙ Making and use of practical manual
- High level of related law has been modified but a practical manual is required to implement

Easy use of 
service

∙ Limitation of current safety map service
- Impossible to provide citizen with an exact point disaster risk information to make a decision

Promotion of 
safety culture

∙ Government driven safety culture promotion
- Safety culture promotion should be based on volunteer’s participation however it is still 
implemented by government

Table 4. Limi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upport perspective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민안전처 2015b)
4)
. 재

난정보 제공 대표 포털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이

용의 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년 9월 

시범서비스 공개 이후 2016년 4대 분야 전국서비스 

실시와 신규분야 시범서비스 개시 등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문화 홍보 요인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2015∼2019)에 의하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

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 중에 제3전략을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세

부실행 계획에는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 

강화 ②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 확산 ③ 주민 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④ 안전복지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문화 확산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

하였다(국민안전처 2015a)5)
.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

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2015년도 사업으로 ‘자발

적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

기도 하였다. 또한 UN에서도 위험 저감을 위한 노력

으로 168개 회원국이 채택한 효고협약(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5대 핵심활동 지표 중‘안전

문화 강화를 위한 혁신적 교육제도 운영’을 목표로 설

정하여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강화가 재난 위험 저감

을 위해 중요한 요소 인식하고 있다(UNISDR, 2014). 

이상의 재난관리 지원 측면의 한계를 Table 4와 같이 

요약하였다.

4. 필지기반 재난관리 운영방안

앞장에서 살펴본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현황과 한계

점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대한 대안으로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활용한 재난관

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재난관리 조직, 재난

관리 대상, 재난관리 지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1. 재난관리 조직의 운영방안

지적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의 공통점은 업무의 공

간적 범위가 ‘국토’라는 점이다. 지적은 국토 공간을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업무이고 재난관리

는 국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저감·준비·

복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적과 재난관리 업무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재난관

리 분야와 밀접한 밀접하게 관계되는 지적기관의 조

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재난관리체계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 지적기관의 주요 역할

이 과거 지적측량 수행기관에서 현재에는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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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isaster management object’s limitation and main contents

Variety of objects
∙ Require to classification type of disasters in detail
-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and complexity of society requires to classify in detail

Expanding opening 
information

∙ Continuous efforts to expanding opening disaster information
- Expanding opening disaster risk information is required to escape disaster area and reduce 
the disaster risk 

Information 
updating

∙ Require to legislate updating disaster data
- Disaster information is needed for producing risk information and the updating period 

should be legislated

Table 3.  Limi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bject perspective

간정보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SDI 2016). 

또한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정

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를 개인,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재활용함으로써 새로

운 사회 경제적 가치와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자

산으로 인식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임서현 외 2014). 중앙행정기관 중 일반행정 기관

의 정보공개 원문다운로드 수는 국민안전처가 1,904

건으로 7개 기관에서 2위, 사전정보 수는 601건으로 2

위에 해당하였다(Open 2016).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

리 분야 정보에 대한 높은 활용과 관심이 있으며,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적극적인 수

준임을 알 수 있다.

정보의 최신성은 재난정보의 신속한 갱신과  관리

로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신의 재난정보

가 생성되고 제공되는 과정에 중요한 과정이다. 재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보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정보서비스 생성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축되며,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자료 갱신 주기에 관한 사항 또한 중요하다. 이상의 

재난관리 대상 측면의 한계를 Table 3과 같이 요약하

였다.

3.3. 재난관리 지원

법령체계 지원 요인 중 법률적 지원 현황에는 자연

재해 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1961년「수난구호법」을 

시작으로 1967년에 제정된「풍수해대책법」에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방재 의무 등 방재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풍수해대책법」은 재해의 

범위에 지진과 가뭄을 포함시키는 등 종합적인 재해

관리를 목적으로 1995년 12월에「자연재해대책법」

으로 개정되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이래 31회의 개정

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KMGL 2016). 본 법의 목

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

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서비스의 용이성 요인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재난

정보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대표

적인 재난관리 정보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국민안전처의 대표적

인 재난정보 제공 서비스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이

용의 용이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민,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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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Disaster management support’s limitation and main contents

Legislative 
support

∙ Making and use of practical manual
- High level of related law has been modified but a practical manual is required to implement

Easy use of 
service

∙ Limitation of current safety map service
- Impossible to provide citizen with an exact point disaster risk information to make a decision

Promotion of 
safety culture

∙ Government driven safety culture promotion
- Safety culture promotion should be based on volunteer’s participation however it is still 
implemented by government

Table 4. Limit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upport perspective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활안전지도 공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

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민안전처 2015b)
4)
. 재

난정보 제공 대표 포털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이

용의 용이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5년 9월 

시범서비스 공개 이후 2016년 4대 분야 전국서비스 

실시와 신규분야 시범서비스 개시 등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문화 홍보 요인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2015∼2019)에 의하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

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 중에 제3전략을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세

부실행 계획에는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안전교육 

강화 ② 범국민 안전문화 전방위 확산 ③ 주민 참여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④ 안전복지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문화 확산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

하였다(국민안전처 2015a)5)
.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

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2015년도 사업으로 ‘자발

적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

기도 하였다. 또한 UN에서도 위험 저감을 위한 노력

으로 168개 회원국이 채택한 효고협약(HFA: Hyogo 

Framework for Action)의 5대 핵심활동 지표 중‘안전

문화 강화를 위한 혁신적 교육제도 운영’을 목표로 설

정하여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강화가 재난 위험 저감

을 위해 중요한 요소 인식하고 있다(UNISDR, 2014). 

이상의 재난관리 지원 측면의 한계를 Table 4와 같이 

요약하였다.

4. 필지기반 재난관리 운영방안

앞장에서 살펴본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현황과 한계

점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대한 대안으로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활용한 재난관

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재난관리 조직, 재난

관리 대상, 재난관리 지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4.1. 재난관리 조직의 운영방안

지적 업무와 재난관리 업무의 공통점은 업무의 공

간적 범위가 ‘국토’라는 점이다. 지적은 국토 공간을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업무이고 재난관리

는 국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저감·준비·

복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적과 재난관리 업무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재난관

리 분야와 밀접한 밀접하게 관계되는 지적기관의 조

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재난관리체계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한다. 지적기관의 주요 역할

이 과거 지적측량 수행기관에서 현재에는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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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토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기관의 역할이 점차 중요

해지고 있다.

둘째, 지적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여 지방

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 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관

리의 최접점에 있으며, 재난관리의 모든 행정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적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포함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양

하고 복잡한 현대의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단일기관으

로 재난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이 재난관

리에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며, 재

난 발생 시 재난관리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의 운영이 가능하다. 

4.2. 재난관리 대상의 운영방안

최신의 정확한 재난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재난 발생이전에 재난 위험 정

보를 인식하여 재난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스

스로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재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재

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렇

듯 재난 발생이전에 재난위험 정보를 인지하여 지적

자료와 지적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 대상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기관의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

여 국토에서 발생하는 국토안전 모니터링 역할을 담

당한다. 국토 공간에서 발생하는 국토안전 모니터링

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의 확대 측면에서는 재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피하거나,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거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재난정보의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적자료 및 지적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체

계의 적용을 통해서 현재의 대응과 복구 단계 중심에

서 재난발생 이전 시점인 예방과 대비 단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필지 단위의 정확한 위치정보

를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여 재난 현장까지의 접근성

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복구를 재난 이전의 토지경계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단계에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거나 홍

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

과 시설을 보호하거나 토지사용 및 인구 집중을 규제

함으로써 위험 지역에 대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이

재은 2006).

셋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

난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

근의 새로운 유형은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 재난이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전통

적인 재난으로 인식되던 태풍, 홍수 등에 의한 피해뿐

만 아니라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재난

의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대상의 다양성 측면에

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 재난이 다양화되고 재난

규모의 대형화‧복잡화되어 현재의 분류보다 세분화

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4.3. 재난관리 지원의 운영방안

필지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 업무

와 재난 위험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필지 단위로 재난 위험정보를 생성하고 제공

한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안전

지도 서비스는 재난위험 정보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역을 벗어

지적자료와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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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재난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

보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생활하는 기본 공

간 단위인 필지 단위로 재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

난위험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의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체계는 갖추었으나, 

바람직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 참

여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내용들을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만든 매뉴얼을 활용하

여 실제로 훈련과정에서 적용해 보고 여기에서 도출

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매뉴얼 상에서 보완하고 개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양방향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지역 재

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다 함께 노

력해야 한다다는 안전문화 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5. 결  론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

기로 재난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재

난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해서 장관급 부처로 국민안전처를 신

설하였으며, 재난관리의 기본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

울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재난관리 

업무와 재난안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한데,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따라 국토에 대한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난관리의 각 단계에서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난 위험정보를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인 

필지 단위로 생성하여 제공하며,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재난관리체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행정에서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활용하여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적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적기관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토에 대한 공

간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현재 재난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지 단위로 재난 

위험정보를 생성하여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필지 단

위는 인간 생활의 기본 공간 단위이기 때문에 재난 위

험지역을 벗어나거나 재난위험을 경감하는 등의 의사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최신의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자료 제공기관의 자료갱신 주기를 제도화한다. 

국토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재난 데이터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재난정보 제공기관의 최신 정보를 

융합하여 정확한 재난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

용하여 대응과 복구 단계 중심에서 재난발생 이전 시

점인 예방과 대비 단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이

러한 재난 예방과 대비에 대한 활동은 국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감

소시키기 위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재난관리 업무와 같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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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토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기관의 역할이 점차 중요

해지고 있다.

둘째, 지적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여 지방

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 내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관

리의 최접점에 있으며, 재난관리의 모든 행정에서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적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포함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양

하고 복잡한 현대의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단일기관으

로 재난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이 재난관

리에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며, 재

난 발생 시 재난관리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의 운영이 가능하다. 

4.2. 재난관리 대상의 운영방안

최신의 정확한 재난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재난 발생이전에 재난 위험 정

보를 인식하여 재난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스

스로 재난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재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재

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렇

듯 재난 발생이전에 재난위험 정보를 인지하여 지적

자료와 지적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 대상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기관의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

여 국토에서 발생하는 국토안전 모니터링 역할을 담

당한다. 국토 공간에서 발생하는 국토안전 모니터링

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의 확대 측면에서는 재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피하거나,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거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재난정보의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적자료 및 지적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체

계의 적용을 통해서 현재의 대응과 복구 단계 중심에

서 재난발생 이전 시점인 예방과 대비 단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필지 단위의 정확한 위치정보

를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여 재난 현장까지의 접근성

을 개선하고 재난현장 복구를 재난 이전의 토지경계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수행할 수 있다.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단계에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거나 홍

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서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

과 시설을 보호하거나 토지사용 및 인구 집중을 규제

함으로써 위험 지역에 대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이

재은 2006).

셋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

난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

근의 새로운 유형은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 재난이 발생되고 있으며, 과거 전통

적인 재난으로 인식되던 태풍, 홍수 등에 의한 피해뿐

만 아니라 복합적인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재난

의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대상의 다양성 측면에

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 재난이 다양화되고 재난

규모의 대형화‧복잡화되어 현재의 분류보다 세분화

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4.3. 재난관리 지원의 운영방안

필지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 업무

와 재난 위험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필지 단위로 재난 위험정보를 생성하고 제공

한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안전

지도 서비스는 재난위험 정보를 지형도에 중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지역을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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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재난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

보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이 생활하는 기본 공

간 단위인 필지 단위로 재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

난위험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의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체계는 갖추었으나, 

바람직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 참

여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의 변화 내용들을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만든 매뉴얼을 활용하

여 실제로 훈련과정에서 적용해 보고 여기에서 도출

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매뉴얼 상에서 보완하고 개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양방향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지역 재

난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다 함께 노

력해야 한다다는 안전문화 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

5. 결  론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

기로 재난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재

난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해서 장관급 부처로 국민안전처를 신

설하였으며, 재난관리의 기본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

울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재난관리 

업무와 재난안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한데, 지적기관의 역할변화에 따라 국토에 대한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

난관리의 각 단계에서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충분히 

활용하고, 재난 위험정보를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인 

필지 단위로 생성하여 제공하며,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재난관리체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행정에서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활용하여 현재의 재난관리체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적기관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적기관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업무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토에 대한 공

간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현재 재난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지 단위로 재난 

위험정보를 생성하여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필지 단

위는 인간 생활의 기본 공간 단위이기 때문에 재난 위

험지역을 벗어나거나 재난위험을 경감하는 등의 의사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최신의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자료 제공기관의 자료갱신 주기를 제도화한다. 

국토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확한 재난 데이터를 

측정하여 활용하고 재난정보 제공기관의 최신 정보를 

융합하여 정확한 재난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지적자료와 지적조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

용하여 대응과 복구 단계 중심에서 재난발생 이전 시

점인 예방과 대비 단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이

러한 재난 예방과 대비에 대한 활동은 국토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위험요소를 감

소시키기 위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이다.

다섯째, 재난관리 업무와 같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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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국민모두가 안전한 삶의 질

이 높은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1항 가목

주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3. 8. 6 일부개정, 법률
제11994호).

주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목적)

주4.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생활안전지도 웹 사이트 접
속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86.3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5. 5대 전략에는 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③ 생활 속 안전문화 확
산 ④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⑤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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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관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체

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국민모두가 안전한 삶의 질

이 높은 사회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1항 가목

주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013. 8. 6 일부개정, 법률
제11994호).

주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목적)

주4.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생활안전지도 웹 사이트 접
속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86.3점을
받아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5. 5대 전략에는 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③ 생활 속 안전문화 확
산 ④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⑤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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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
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과 에너지, 통신 등의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등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에 대한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
지 기반 재난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재난관리의 각 단계에서 지적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재난 위험
정보를 필지 단위로 생성하고 제공하며, 지적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재난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방안
으로 필지기반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재난관리, 필지 기반 재난관리, 지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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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의 개선 방안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nciple in Determining Road Boundary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전영길* 
Jeon, Yeong-Gil

Abstract
 
Among 28 land Categories, 'road' is that most frequently established or transformed.
Like that of other 27 land categories, the boundary of road should be defined by boundary 

making principles and then fixed by cadastral laws.
But, some criteria to determine the land boundary, especially in boundary making rule which 

can be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is confused partly in Land Use Planning stages.
Because the purpose of making any rules in fixing road boundary may be misinterprete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 land boundary can be occurred. 
Those related rules in determining the land boundary must be improved urgently.
Cut surface’ or ‘slope’ should be conformed as a legal term and I suggest that ‘Structures’ must 

be changed to ‘geographical features’.

Keywords: Land category, Road, Geographical features, Land use planing, Improvement of rules, 
Cut surface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현재 그동안의 경계개념이 소위 ‘지적법에서 만 경

계를 정할 수 있다’ 했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

실경계를 중심으로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경계설

정의 기조가 변경되어 법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

라서 현실경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법제상의 

경계확정 기준 및 개념 중 특히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

계설정 기준’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지형지물을 이용한 경계설정 기준의 법제정 

취지를 자칫 잘 못 이해하면서 법조문의 용어 및 문장

을 오역하거나 잘 못 해석하는 경우에 경계설정 자체

가 현실과 괴리되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현행 28개 지목 중 가장 토지이용 빈도가 

높은 지목인 ‘도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설정 원칙

의 혼동과 문제점을 탐색한 뒤,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

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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